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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黃帝內經』 의 形神關係뚫 

1. 導論
『黃帝內經」 은 인간을 天地自然의 氣가 모여 

서 이루어진 존재이며 I), 동시에 정신과 육체의 통 

합체라고 인식하였는데2). 이는 전국시대의 정신 

과 육체에 대한 諸家說을 받아들인 것이다 

전국시대 대부분의 사상가들 특히 黃老學派는 

氣本體論적 샤고와 形神二分法척 사고를 바탕요 

로 하여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, 

이 둘은 모우 精氣에서 비릇된 것이라고 인식하였 

다 즉 精氣가 사랑을 만투는데 하늘의 精氣가 인 

간의 정신을 만들고 땅의 精氣가 인간의 육체를 

만든다고 했다‘ 그런데 이들은 바록 육체와 정신 

이 모우 精氣로부터 化生된 것이라고는 했으나, 

실제로는 정신과 육체가 각각 하늘과 땅에서 비롯 

되었다3)고 하여 그 근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인 

식하였다4) 또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하늘로 올라 

1) 「素問 • 寶命숲形훨」 에서 ‘A以天地之휠生”, ‘天地合뭘 

命之日A”이라고 하였다. 
낀 「素問 • 上古天휠옳」 에서 ‘形與神具’라고 하였다. 
잉‘輪룰옳A, 是故輪神훌天之有也.而骨없훌地之有也,뼈 

神入其門而骨縣反其根,i《灌南子 • 精神형||》 (뺏文大系20, 健

南鴻烈解, 卷第七, 뼈神렴||, p.1) 

‘夫빼神훌所풍於天也, 而形ft훌所훌於地也.’《健南子 • 뼈 
神램》 (앞의 책, 같은 곳) 

‘凡A之生 天버其뼈, 뼈버其形, 合此以흙A."<를子 • 內찾 
> (뺏文大系21. 를子훌끓, 卷十六, 內찾 第四十九, p.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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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, 이 역시 

정신과 육체의 근원을 다르게 인식했기 예문이다 

이는 여전히 이전의 종교적인 인간관의 영향을 벗 

어나지 못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. 

r黃帝內經」 은 전국시 대의 인간의 본질을 氣

로 인식하는 사고와 인간이 육체와 정신A로 이루 

어졌다는 사고를 받아들이면서도, 이를 陰陽論的

.Q..로 昇華시켜서 육쳐l와 정신을 相표相生하며 相

互依存하는 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더우 

기 『黃帝內經」 은 形과 神의 관계가 상호 대등하 

면서도 동시에 상호 主從的인 연을 가지고 있다고 

보았다. 이는 『黃帝內經」 에서 神을 매우 다양한 

의미로 사용함요로써 그 때마다 神의 形에 대한 

위상이나 작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形은 神

이 깃플어 있는 곳5)이므로 形이 온전하연 神 또한 

온전하며, 形이 온전치 옷하면 神 또한 정상적이 

지 옷하다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神은 

形을 生할 수 있으며, 동시에 形의 滋養이 없이는 

유지휠 수 없다 이처럼 形과 神은 상호 동등한 보 

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, 한편으로 神은 

4) 이외에도 〈莊子 • 知北遊》에서는 ‘뼈神生於道, 形本生
於뼈"o]라 하여, 정신과 육체의 근원을 다르게 인석하였다. 

(張基樓 • 李錫홈 꿇, 《老子 • 莊子》, 三省버版社, 1987, 
pp.392) 

5) ‘陽룰乃光, 合形없휠, @용神內훌’ 《훌樞 • 根홉: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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形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形은 神의 調훨를 발는 

주종관계도 존재한다. 결국 이 둘 사이의 관계는 

神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. 

2. 肉體와續神의 의미 

1) 빼l 

r黃帝內經」 에서는 肉體를 形 또는 器로 표현 

하고 있는데 器가 藏府, JllLI처 등 形體흘 가리키는 

것에 비해 形은 보다 넓은 의미플 갖는다 形은 形

體뿐만아니라 服狀, m:狀 등 인체 생명활동 과정 

에서 밖£로 드러난 모든 현상을 지칭한다‘ 그러 

나 이 역시 형체를 바탕A로 나타냐는 현상이으로 

形도 캘국은 육체의 의미를 벗어나 논할 수는 없 

을 것이다. 실제로 r黃帝內經」 에서 ‘形’字가 쓰 

인 용례를 상펴보면 形肉, 形藏, 形蘇, 形能, 形體,

形志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형체를 의미하는 것들 

이다. 이러한 形에 대해, 『素問 • 六節藏象論」 에 

서는 “氣合而有形꺼이라 하여, 氣가 뭉쳐서 된 것이 

形이 라고 했다‘ 이는 곧 인간의 육체가 氣가 모여 

된 것이라는 말이다‘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 形。l

란 육체를 구성하는 精血, 律浪, 節骨, JllL肉, 皮毛,

經絡, 藏府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氣가 뭉쳐 

형성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‘ 

r素問 • 六微답大論」 에서는 ”故器者, 生化之

宇, 器散則分之, 生化息롯”라 하여 , 形을 그풋(器) 

에 비유하였는데‘ 그룻에 비유한 것은 形이 神과 

氣를 당고 있어 神機之物과 氣立之物이 升降出入

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王/t.£. ”器, 謂

天地及諸身也 宇, 謂屋宇也 以其身形包藏府藏,

풍納神靈, 與天地同, 故皆名器也”6) 라 하여, 器는 

6) 陣夢雷 • 월廷錫 等 훌, 《圖훌윷成짧짧全錄2~. 大星文

{~tt. ! 986. pp. 222 

〈훌帝內細) 의 形神빼係월 

天地벼然이나 모든 생명체의 몸A로서 그 내부에 

神을 담고 있다고 했다 !E 張介훌은 ‘器~n形也,

凡萬物之成形者, 皆神機氣立之器也.• , ‘宇者, 天地

四方日宇,夫形所以存神,亦所以萬氣,凡物之成形

者, 皆日器, 而生化出乎其中, 故謂之生化之宇.”7)

라 하여, 器는 神機之物이나 氣立之物의 형체로서 

그 내부에는 神이나 氣를 담고 있다고 했다. 연간 

에 ll] 춰 본다면, 器는 육체를 의마하는 것으로 그 

내부에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편 

£로는 안간이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

시사하는 말연데, 。1는 .풀以升降出入, 無器不융, 

“無形無惠、· r素問 • 六微답大論」 이 라고 한 것에서 

더욱 분명해진다 즉 升降出入은 생명활동을 말한 

것인데, 만일 神이나 氣를 담을 형체가 없어진다 

면 생명활동이 존재할 수 없으며, 따라서 자연히 

절뱅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. 神機之

物인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, 연간의 생명활동 

은 육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

서 『黃帝內經」 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이 합엘된 

존재라고 생각한 근거를 찾아볼 수 았다 

2) 빼빼 

r黃帝內經」 에 나요는 神의 의미는 크게 天地

엄然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£ 

며, 또 인간의 정신도 생명활동의 근본 규율을 의 

미하는 넓은 의미의 정신과, 육체와 상대되는 개 

념a로 육처l에 의존하여 말현되는 감각, 지각, 의 

식, 사유 등을 의미하는 좁은 의마의 정신£로 나 

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신은 천지자연의 정신 

에 상응하는 인간의 정선을 의미한다‘ 이것은 인 

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£로 인 

간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의 규율을 말한 것이다 

좁은 의미의 정신은 形 즉 육체에 상대되는 개념 

7) 張介홈, 《顆엎(上 • 下)>, 大星文{tilt, 1986, pp. 555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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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, 육체와 상합하여 인간의 강각, 지각, 의식 

및 사유 등을 주관하는 정신작용을 지칭하는 것이 

다8). 

이와 같은 精神의 이중척 의미로 인하여, 精神

은 肉體와의 관계에서도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한 

다 즉 精神은 인체에 있어서 생명활동의 근본, 규 

율로서 육체를 조절, 통제하는 작용을 할 뿐만아 

니라, 동시에 생명활동 현상의 얼환요로 육체적 

활동에 상대되는 정신적 활동으로서 작용하는 것 

이다. 이런 관정에서 볼 때, 육체와 정신 사이에는 

상호 대등한 측면과 상호 主從的언 측면이 동시에 

존재한다. 

3. 肉體와續神의 合一

r黃帝內經」 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결 

합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, 만약 두요소가 서로 

떨어지면 생명은 곧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”形與

神具而盡뺑其天年”( 『素問 • 上古天훌論」 ), “A之

血氣,精피輔‘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 ’( r靈樞 · 

本藏」 ), “形體不蘇, 精神不散, 亦可以百數’?( r素

問 • 上古天률論」 ) 등은 모두 形과 神이 합얼되어 

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, ”A身

與志不相有, 日死"( 『素問 • 遊調論」 )/神氣皆去,

形蘇獨居而終홍 ”( r靈樞 • 天年」 ) 등은 모두 形

과神이 분리되면 곧 죽게 펌을 말한 것이다. 따라 

서 『黃帝內經」 의 이러한 인간관을 形神合-論

的 A間觀이라고 할 수 있다. 

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체와 정신 

은 상호 동등하게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었으면 

서, 한편으로 정신은 육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며 

육체는 정신의 調雙를 받는 종속관계도 존채한다 

8) 이에 대해서는 뾰짧 ‘神에 대한 연구 《黃帝內앓》을 

중심으로-”에서 자세히 논하였다. 

’:9 

두가지 관점에서 육체와‘정신의 관계를 바라보면 

다음과 같은 특정을 찾아볼 수 있다. 

1) 빼빼과 肉빼사이에는 R흩빼과 감은 

활홈적인 륙성이 었다, 

r黃帝內經」 에서는 “陰陽者;天地之道也, 萬物

之鋼紀‘ 흉化之父母‘ 生殺之本始, 神明之府也 • 

( r素問 • 陰陽應象大論」 )라 하여 , 天地멈然의 모 

든 만물이 陰陽運動을 바탕으로 생성, 변화, 발전, 

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인식했다. r黃帝內經」

은 이러한 陰陽의 볍칙을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

적용하여 인체의 모든 생명활동 현상을 이해하고 

또 설명하려했다 예컨대, r素問 • 寶命全形論」

에서 ”A生有形, 不離陰陽n이라 한 것은 곧 인체가 

陰陽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r黃帝內

經」 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 본 것도 

인간을 陰陽論的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 

다. 張介췄도 “命之所緊, 堆陰與陽”9)이라 하여, 생 

명활동도 결국은 음양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 

였으며,또“夫陰陽之體日乾與坤‘陰陽之用日水與 

火, 陰陽之化日形與氣,.------形郞精也‘ 精郞水也,

神M氣也, 氣‘郞火也「( r類經附覆 • 大寶論」 ) 10) 라 

하여, 인간의 육체는 水, 陰에 속하고 정신은 火,

陽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‘ 모든 사물은 내부의 

陰과 陽이 서로 통일되고 조화되어야만 정상적으 

로 운동변화할 수 있£며, 陰과 陽이 서로 분리되 

면 사물의 운동변화가 맺게 된다. 다시 말하면 陰

과 陽은 각기 따로 독렵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(孤 

陽不生, 獨陰不長).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 

역시 육체와 정신이 셔로 통얼되어 있어야 정상적 

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‘ 정신과 육체가 서로 분 

리되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엔깐 

으로서의 의미를 상섣하게 펀다 즉 정신이 있음 

9) ~介홀, --類훌UllX》, 大星文f~tt. 1986. pp. 272 
l이 앞의 책, pp. 27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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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해서 육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대대관계에 대한 r黃帝

이고, 육체가 있으므로 해서 정신이 존재할 수 있 內經」 의 관정은 다음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 

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共生共存의 관 

계는 상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채가 가능하게 (1) 形은 神에 의존하여 生成, 운동, 

되는 陰陽의 對待的안 특성 [I)과 같은 것이다. 이 변화한다. 
러한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해 張介흉은 또한 『黃帝內經」 은 “兩神相博, 合而成形"( r靈樞 • 

內外關系, 體用의 關系로 설명하였다‘ 예컨대, .形 決氣」 )이라 하여‘ 인간의 육체가 神에 의해 생성 

成於外, 神藏於內"12)라 하여, 정신과 육체 사이에 

는 內外的인 對待關系가 있다고 했으며, 또 “形者

神之體,神者形之用,無神則形不可活,無形則神無
以生.’13) 이라 하여, 육체와 정신 사이에는 體用의 

對待關系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 

를 대대적인 관계로 보는 r黃帝內經」 의 사고는 

현대 물리학의 양자이론에셔 사물을 서로 독랩되 

어 있으면서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체들로 분석 

하는 업장을 버리고 그 보다는 쪼개어지지 않는 

전체로 보려고 하는 관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 14) 

실제로 폴은 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를 파동 

과 업자의 대대적인 관계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

인식하였다 15) 

11) 이에 대해서는 최명진도 《周易》의 陰陽理옳을 도입 

하여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대대적 관계로 규정하였다. 즉 

그는 .음양의 관계를 정신과 물질의 문제에 적용시킨다면, 

정신과 물질 그 자체가 대대적 판계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
物이며, 정신과 물질을 초월한 실체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 

된다.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신과 물질이라는 개체가 결합 

되어 하나의 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, 柳이라는 유기적인 

통일체의 대대적인 두 측면 또는 두 작용의 양상을 정신과 
물질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.”라고 했다, (최영 
진, “빼神과 柳賣의 문제에 관한 易學的 考察”, 〈주역의 현 
대적 조명》, .용國易學會編,「범양사,i\993, pp,‘ 398) 
이를 인간에 비유해 보면, 정신과 육체는 각각이 독립된 존 

재가 이너라, 하나의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의 두 측면 

이라는것이다. 
12) 張介훌, 類짧, 앞의 책, pp. 299 
13) 앞의 책, pp.439 
14) 폴 데이비스 지음, 류시화 옮김, 《현대물리학이 발견 

한 창조주〉, 정신세계사, 198\l앞의 책, pp.171 
15) 앞의 책 pp.166 

된다고 했으며. 또 “땀受血而能視, 足受血而能步,
掌受血而能握, 指受血而能짧 ”( 『素問 • 五藏生

成」 )이라 하여, 정신이 주도하는 經服의 순환을 

통해 氣血을 공급받아서 육체의 기능활동이 발현 

된다고 했다. 따라서 정신의 이상은 곧 질병의 발 
생을 초래하고 또 육체에도 성각한 손상을 초래하 

게 되는데, 예컨대 r素問 • 統五過論」 에서 “雖不

中뻐, 精神內傷, 身必敗亡”이 라 하여 , 정신이 손상 

되면 형체가 반드시 크게 손상된다고 하였으며, 

r靈樞 • 本神」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五神이 

각각 손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被뼈脫肉’, “며支不 

學’, ”皮童魚”, .陰縮而훨節·. “體훔不可以他때屆{벼” 

등의 형체의 손상을 열거하였다. 뿐만 아니라 

『素問 • 生氣通天論」 에서는 정신이 흐트러지면 

안으로 九嚴가 막히고 밖요로는 朋.肉에 癡睡。l 생 

긴다16)고 했다 

또 r黃帝內經」 은 정신이 건전하고 얀정되면 

형체도 또한 튼튼하게 되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 

다고 생각했는데, r素問 • 上古天률論」 에서 “活

淡虛無, 훌氣從之, 精神內守, 病安從來n라고 한 것 

이 이를 말한 것이다. 이에 대해서는 이미 莊子도 

“抱神以靜, 形將엽lE". “女神將守形, 形乃長生껴 

엄격히 말한다면, 입자는 形에 해당하는 것이며, 파동은 휠 

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

神도 일종의 휠라고 볼 수 있으며, 또 휠는 神의 발현이므로 

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와 파통과 입자의 대대책인 관 
계는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. 

1히 “뿔)...ft精神, 服天휠, 而通神明. 失Z則內閒九혔, 外휠 
Jlll肉---,.

S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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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말한 바 있다. 이외에도 정신의 변화에 따라 頻 乃엄生’ r素問 • 六節藏象짧」 , “故氣得上下, 표홉 

色이 변하거나 눈물。l 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安定, 血服和利, 精神乃居, 故神者 水뤘之精氣 

가지 경우를 r黃帝內*옆」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

이장에서 r黃帝內經」 의 저자가 인간의 육체를 

정신에 의해 생성되고, 또 운동, 변화하는 것이라 

고보았음을 알수 있다 

(2) 빼은 形에 의지하여 {t生되고 촌채 

하며, 形의 훌養올 받는다. 

1J2."( r靈樞 • 平A總뤘」 ) 등은 정신이 後天의 水

뤘의 精氣에 의해 滋養융 발음을 말한 것이다. 

따라셔 『黃帝內*짚」 은 形의 盛흉가 精神의 存

亡에 至大한 영향을 마 천마고 보았는데, r素問 • 

上古天훌論」 에서 .形體不敵, 精神不散’이 라 한 것 
이나, r素問 • 六澈블大짧」 에서 .器散則分之, 生

化息옷”, .升降出入, 無器不有”라 한 것 둥이 오우 

이마 언급한 바와 같이 r素問·六微릅大論」 이를 말한 것이다. 이외에도 「黃帝內經」 은藏府 

에서는 “是以升降出入, 無器不有, 故器者, 生化之 의 大小, 堅願, 高低 등에 따라서도 정신이 영향을 

宇, 器散則分之, 生化息옷·라 하여, 행체(形)를 물 발게 된다고 하였는데, 하나만 예를 플어보면 ‘표 

건을 담는그릇(器)에 벼유하여 설명하였다 器즉 藏皆偏{맺者, 뻐心而善젊, 不可以鳥A平, 反짧言語 

形은 神이나 氣,가 升降出入하며 활동하는 울질적 也‘”라 하여, 五藏이 기울어지연 인간의 정신도 한 

기초로서 器가 없으연 神과 氣의 升降出入 또한 쪽.£_로 치우치게 된다고 했다. 

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 .無形無뽕、”이라 하였는 그래서 r黃帝內經」 은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

데, 이는 形이 없a연 生도 없고 化도 없으으로 病 는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, r素

도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다‘ 「靈樞 • 天年」 問 • 上古天훌論」 에서 ‘食欲有節, 起居有常, 不흉 

에서도 .血氣E和, 營衛E通, 표韓E成, 神氣舍心, 作勞, 故能形與神많, 而盡終其天年, 度百歲乃去’라 

캉&觸畢具, 乃成鳥A.” 이라 하고, 또 렴歲, 五藏皆

虛, 神氣皆去, 形蘇獨居而終옷”라 하였는데, 이는 

정신의 存亡이 五藏의 盛哀에 달려있음을 의미하 

는 것A로, 이 또한 神이 形에 의지하여 존재항을 

시사하는 것이다. 이장의 내용은 곧 神이 形에 의 

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A며, 形이 없A연 존재할 

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

또 r黃帝內經」 은 정신이 先天의 精에 의해 

化生되며 後天의 水뤘의 精에 의해 滋養을 발는다 

고 인식하였다. 즉 r靈樞 • 本神」 에서 빼精相뺨 

謂之神”이라 한 것은 곧 精神이 先天의 精에 의해 

化生됨을 말한 것이며 17). ‘氣和而生, 律波相成, 神

17) 사실 빼에는 이미 빼神과 形짧가 이미 합일되어 있으 

나, 〈릎훈 • 本神》의 내용이 물질이 정신을 化生하는데 초 

점을 맞춰 서술한 것이므로, 여기서의 빼을 形이라고 본 것 

이다. 

3Z 

하여, 형체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여 잘 보존할 것 

같으면 정신이 따라서 안정되어 壽命을 다 누렬 

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「莊子」 에 

서도 보이는데, 莊子는 “形全者神全”이라 하여, 형 

체가 온전하연 정신도 따라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 

다 『素問 • 上古天훌論」 에서 “積精全神-。l 라 한 

것도 또한 마찬가지 뭇이다 。l장에서 정신이 形

에 의지하여 化生되고, 존재하며 또 形의 滋養을 

밭아 기능을 딸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아. 

2) 빼활윤 빼빼의 활동를 主훌한다. 

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陰陽의 대대적인 관계와 

는 또다른 특수성을 며고 있다‘ 즉 r黃帝內經」

은 神과 形의 대대적인 관계를 인정하면서도, 한 

편.£_로는 神의 形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 

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神이 갖는 의미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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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하기 때운엔데, 앞의 단순한 대대적연 관계를 

논할 때의 神이 육체에 의존하여 발현되는 생명활 

동 현상의 한 측면안 정신작용을 주로 말한 것이 

라면, 여기서의 神은 대개 생명활동의 규율안 넓 

은 의미의 정신, 즉 神明올 의미하는 것이다. 

육체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사상은 r黃帝內

經」 이전부터 상당혀 보편화된 것이었다. 즉, 

ri옳南子 • 原、道칩II」 에서는 ’‘以神馬主者, 形從而

〈훌帝內짧) 의 形神빼係뚫 

된다 예컨대, r素問 • 靈商秘典論」 에서 이ι罵君 

主之官, 神明出꿇‘ ------主不明則十二官危, 使道閒

塞而不通, 形乃大傷, 以此養生則뺏 ’이라고 하여, 

연체 생명활동의 근본인 心神이 온전하지 못하연 

인체의 五藏六府가 모두 위태로워지고 결국에는 

죽게된다고 했다. 이런 의미에서 r黃帝內*포J 은 

‘失神者死, 得神者生也”( r靈樞 • 天年」 )라 한 것 

이다. 이처럼 r黃帝內經」 은 육체와 정신을 陰陽

利, 以形鳥훔II者, 神從而홈”18) 라고 하여, 육체와 對待的인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육 

정신의 관계를 정신이 主가 되고 육체가 從이 되 체의 기능활동을 주채한다고 생각했다 

는 관계로 보았다. 또 r史記 • 太史公自序」 에서 

는 “神者生之本也, 形者生之具也”l이라고 하여‘ 육 

체는 단지 정신。l 자리하는 껍데기일 뿐, 생명의 4. 氣는 形神合一의 媒介體다. 
근본은 정신이라고 했다 또 r管子 • 內業」 에서 

r黃帝內經」 에서는 모든 天地自然의 萬物。l
는 깨찢心而正形”20) 이 라고 하여 , 마음을 닦음으로 

• 모두 氣가 오여서 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예컨 
써 육체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, 또 rj·옳 

대, 『素問 • 天元紀大論」 에서 ‘’在天寫氣, 在地成
南子·精神힘|!」 에서는 ‘ι、者, 形之主也. 매輔, 心

形, 形氣相感, 而化生萬物옷.”라 하여, 天氣와 地
之寶也낀1라고 하여, 心神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

氣가 서로 감웅하여 만물을 化生한다고 인식하였 
하였다. 이로 볼 때, r黃帝內經」 이전부터 정신 

다 인간도 또한 마찬가지로 天氣와 地氣의 相合
을 육체의 주인으로 보는 사고가 매우 광범위하게 

에 의해 생성완다고 인식하였는데, r素問 • 寶命

全形論」 에서 “天地合氣, 命之日A"이라 한 것이 
이것은 『黃帝內經」 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곳 

그것이다. 따라서 인간은 氣의 陰陽運動에 의해 
에서 形보다 神을 중시한 혼척이 엿보인다. 예컨 

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

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되며,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
대, ‘훌守形, 上守神”( r靈樞 • 九鐵十二原」 ), -- ] -

역시 氣를 바탕£로 각각의 기능활동을 유지하게 
日治神, 二日知養身”( 『素問 • 寶命全形論」 ), .凡

된다 여기서의 氣는 律, 浪, 血, 服, 精, 氣 등을 
刺之훌, 必先治神.”, ‘無以形先’( r素問 • 寶命全形

포괄하는 것A로 이들은 모두 육체와 정신의 기능 
論」 ) 등이 모두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

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다‘ 즉 인체의 氣는 육체 
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。1 육체의 활동을 주채한 

와 정신의 기능활동에 펄요한 에너지라고 볼 수 
다고 보았기 때운이다. 따라서 정신에 운제가 생 

기연 인체의 전체적인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

18) 홈文大系20;‘ 健南鴻烈解‘ 卷第-‘ 原道킴II, 때.29 
1어 司馬훌, 《史옮》, 권130, 太史公g序 第七十, pp. 3292 
中훌훌局, j~京, 1984. 

2이 홈文大系21, 훔子.짧, 흉十六, 內業 第四十九, p.3 

21) 漢文大系20. 港南鴻烈解, 흉第七, 빼神힘|, p.8 

있다. 또 『黃帝內經」 에서는 氣에 물질쩍인 특성 

과 정신적엔 특성이 모두 있다고 인식하였는데, 

예컨대, “氣合而有形n。l 라 한 것은 氣가 뭉치면 형 

체가 된다는 뭇A로 氣에 물질적인 특성이 있 

음22)을 말한 것 이며 , ‘血氣者, A之神也n라 한 것 

22) 이외에도 〈累間 • 陰陽f.훌大꿇》에서 ‘形團통” “를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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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윤 氣가 또한 神으로도 化할 수 있다는 돗~로 氣,

얘 정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. 따라서 

氣機의 失調는 육체와 정신 모두와 벌접한 연관을 

맺고 있다 예컨대, r素問 • 刺志論」 에서 .氣實

形實, 氣虛形虛, 此其常也.”라 하였는데, 이는 氣

의 虛實이 육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챔을 

말한 것이 다. 또 “其神易動, 其氣易往”( r靈樞 • 行

鐵』 )이나 ‘愁憂者氣閒塞而不行"( r靈樞 • 本神」 ) 

등은 精神이 氣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것 

이다23) 이로 폴 때, 氣는 육체와 정신의 중간물 

로서 形과 神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고 볼 

수 있다.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협조 

와 통일에 의해서만이 생명활동이 가능한것인데, 

氣,가 곧 정신과 육체 사이의 협조와 통일을 가능 

케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r靈樞·本神」

에서도 “딴藏血l 血舍塊". ·,i:,藏服, 服舍神”, ‘牌藏

營, 營舍意”, "H퍼藏氣, 氣舍觸·. !’딸藏精, 精舍志n라 

고 하여, 빠, 心, 牌, 師, 賢 등의 五藏과 짧, 神,

意, 觸, 志 등의 다섯가지 정신작용이 血, 服, 營,

氣, 精 등의 다섯가지 기운을 매개로하여 상호작 

용한다고 인식했다 

이와 같이 인체를 形, 氣, 神의 합일체로 보는 

사상은 r黃帝內經」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다. 

즉 ri옳南子 • 原道힘II」 에서는 ‘’夫形者, 生之舍也
氣者,生之充也,神者,生之制也,-失位則三者傷

옷.”라고 하여, 생명은 形과 氣와 神의 세 요소가 

통합하여 된 것으로,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 

하면 나머지도 모두 손상된다는 것이다 즉 形과 

氣와 神이 합쳐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데, 形은 

形R이라 하여 形과 휠가 相互훔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. 

23) 이외에도 《素間 • 調經혐》에서 .血井於上, 휠井於下, 

心煩뼈훌짧, 血井於下, 휠井於上, 亂而뭘忘.꺼이라 한 것이 

나, 《훌樞 • 五亂》에서 ‘淸휠ff陰, 獨휠ff陽, 營휠R휩11\i, 홉R 

힐i효行, 淸짧相千, 亂於觸中, 훌謂大tt. 故휠亂於心, 則煩心
密웬, f뾰首牌ft;."라고 한 것은 힐機의 실조로 인해 정신이 손 

상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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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이 깃드는 곳이며, 氣는 생명을 가득 채우고 

있는 것이며, 神은 생명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뭇 

이다. 여기서의 形은 節, 骨, 皮毛, Jl/L肉, 藏府 둥 

공간을 차지하는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이며, 氣

는 精, 氣, 律, 波, 血, 服 등의 形을 구성하고 영 

양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氣를 말한 것으로 그것의 

운동과 기능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며, 神은 인체의 

생명활동을 통제하는 無形의 쟁신을 말한 것이다 

r黃帝內經」 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보이는 

데, r靈樞·根結」 에서 “調陰與陽, 精氣乃光, 合

形與氣, 便神內藏‘n이라 하였다. 비록 r1옳南子」 

의 서솔방식과는 다르지만 역시 인간의 생명이 形

과 氣와 神의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요며 또 神

이 전체적인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

똑갇다 

결국 神은 氣血의 운행을 통제함으로써 藏府, 節

骨, Jl/LI최 등의 형체를 滋養하거나 형체의 기능활용 

을 주관하며, 또 질명을 예방하거나 칠명의 治愈즐 

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形은 氣血을 생성하고 저장 

하여 神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神이 기능활옹을 

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육체의 변화는 氣의 

변화를 거쳐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24)' 반대로 

청신의 변화는 氣의 작용을 거쳐 육체에 영향을 미 

치게 된다25). 결국 육체의 병이든, 정신의 병이든 

모든 변화현상은 모두 氣의 작용융 통해 발현된다. 

r黃帝內.원 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. 반투시 氣의 

상태를 살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

것을 중시26)한 것도 바로 이 때운이다 

24) “夏뼈muu처, 血월內휩], 令A善恐, 夏:$1J節骨, 血휠上道, 

令A홉~- 秋:$1Jl.ll\i, 血휠上道, 令A홉忘 ------쩌j에l肉, K용 

휠m絡, 令A善忘”〈素間 · 四時빼道從옳》 
25) 혈有所大짧則, 뭘上而不下, 협於臨下, 則陽llf”《훌 

樞·쩌i힐홉府病形》 

‘憂恐念짧傷뭘, 휠傷훌, 乃病짧” 〈훌樞 • 톨天剛柔》 
2에 "I巧神聖, 可得閒5¥. 故ie日훌察病機, 無失월宜, 此Z

謂也.”〈素問 • 훌률要大옳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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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黃帝內經〉 의 形神빼係論 

5. 結論

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r黃帝內經」 의 관점을 개괄해 보면, 인깐은 정신과 육체가 合一된 존재 

로서, 둘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관계와 精神이 우위에 선 주종적인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정 

신과 육체의 합일은 반드시 氣를 바탕A로 성렵될 수 있다 이러한 『黃帝內經」 의 인간관을 굳이 이릎 

한다면 氣本體論的 形神合一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

『黃帝內經」 의 이같은 생각은 모든 질병은 氣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학의 기 

본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며, 특히 정신질환도 약물 침, 기공, 도인안마 등 기를 조절하는 방볍을 통해 

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적 j근거가 되는 것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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